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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불륜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인식의 변화추이와 
관련 결정요인들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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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불륜을 소재로 한 TV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한 기혼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변화추이를 탐색하고, 관련 요인들을 밝히는 데 있다. 연구 자료는 4년의 간격을 두고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1차(2015): 402명; 2차(2019):604명)를 통해 얻었다. 주요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불륜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의
역기능을 문제시하는 기혼자들의 비율(1차, 67%; 2차, 47%)은 감소하 다. 불륜의 지나친 낭만화, 노골적인 성적 묘사’
에 대한 문제의식은 감소하 지만, 혼인가치 훼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혼외관계에 대해서 
덜 문제시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지만, 간통죄폐지가 올바를 결정이라는 인식 수준은 변화가 없었다. 연령과 자기지각력
은 높을수록, SNS의 부정적인 효과를 인식할수록, 불륜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더 많이 가지는 현상은 
1차, 2차 조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결과에서는 정서적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록, 혼외관계를 수용하
지 않을수록, 간통죄 폐지가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기독교인일수록, 불륜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높은 현상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기혼자들이 혼외성에 대해 덜 비판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불륜을 소재로
한 TV 불륜 드라마 콘텐츠의 역기능에 대한 기혼자들의 생각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the perceptions of married individuals regarding the adverse effects 
of TV dramas based on extramarital affairs are changing over time and identified the associated factors.
Data were obtained from two surveys of married people (first survey in 2015: 402 people; second in 
2019: 604 people) conducted over a four-year interval. The notabl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proportion of married individuals who questioned the dysfunctional aspects of TV affair drama 
decreased from 67% in the first survey to 47% in the second survey. The concerns about 'excessive 
romanticization of infidelity' and 'explicit sexual depictions' decreased,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concern about 'damage to marital values.' There was a tendency to be less concerned 
about extramarital affairs, but there was no change in the perception that abolishing adultery laws was
a correct decision. In both surveys, the higher the age and self-perception of married people, the more
they perceived the adverse effects of SNS, and the more they were aware of the dysfunction of the TV
affair drama. The second survey found that more emotional isolation led to more acceptance of the 
extramarital relationship and more individuals who disagreed with the abolition of adultery laws. 
Furthermore, the more they identified as Christians, the higher their awareness of the dysfunction of the
infidelity TV drama. Therefore, married people are becoming less critical of extramarital sex, and their
thoughts on the dysfunction of TV adultery drama content based on infidelity are also changing due to
various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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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회적으로 기혼자들의 불륜(infidelity)은 혼인가치

를 훼손하는 탈규범적인 행위이다[1]. 하지만 ‘불륜’은 
TV 드라마에서 매우 인기 있는 소재로 다루어져왔고, 불
륜이라는 소재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남녀 간의 애정을 다
루는 비극적인 특성이 있기에 극적 소재로서 매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2-4]. 많은 불륜 드라마가 시청자들
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내어 높은 시청률을 보여주었지만
[5,6], 불륜 드라마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적지 않다
[1,5,6]. ‘자극적인 성적 묘사’ 뿐 만 아니라, 불륜 드라마
에서 ‘불륜을 지나치게 낭만화’시켜 불륜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가지게 하고 ‘불륜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1,5,6]. 불륜 드라마
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역기능(social dysfunction)
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관련 학계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특히 기혼자들의 혼외성
(extra-marital sex)에 대한 인식 및 규범을 형성하게 
하는 ‘성적 사회화’(sexual socialization)의 동인(agent)
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대중매체(mass media)이다[6]. 불
륜 드라마에 대한 인식과 혼외관계인식과의 상호관련성
에 대한 선행연구와[5],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인식
이 혼외관계인식을 매개(mediator)로 실제로 혼외 성행
위를 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는 
불륜 드라마가 혼인가치를 훼손하고 불륜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7]. 기혼 남녀가 불륜 드라마 콘텐
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은 기혼자들이 혼
외성과 같은 일탈적 성행위를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륜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
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기혼 남녀의 특
성들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증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불륜 드라마에 대한 기혼 남녀의 문제의식에 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파악한 소수의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개인의 심리특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5,6].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기술, 규범 등을 학습하고 
내면화하게 되는 것은 특정 문화와 사회적 맥락에서 사
회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볼 때[8-11], 사
회구성원들의 인식 및 가체에 중요한 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사건 및 문화적 변화(예: 간통죄 폐지, SNS 및 모
바일의 역기능 등)가 기혼자들의 혼외성에 대한 인식 및 

규범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간과된 
것은 선행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비하여 다른 나라들은 이른 시기에  ‘간통
죄’를 폐지하 다(독일 1969년,  일본 1947년,  덴마크 
1930년, 프랑스 1791년)[12,13]. 우리나라는 2015년 2
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혼
외성행위 당사자들은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14]. 간통죄 폐지를 두고 찬반논쟁이 치열하 을 때, 간
통죄 폐지 찬성론자들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sexual 
self-determin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간통죄 
폐지 반대론자들은 기혼자들의 간통죄 폐지로 인한 불륜
의 증가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었다[14]. 간통죄 폐지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사건이 기혼남녀의 혼외성인식 및 
성규범에 상당히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간통죄 폐지에 대해 기혼 남녀가 어떻게 평
가하고 있는지는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이들의 문
제의식에도 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SNS를 통해 배우자 이외의 이성(異性)을 만나는 현상
이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하면서, 
SNS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15]. 선행연구는 과도한 SNS 사용이 불륜과 이혼에 
직접적인 향을 준다고 밝힌 바 있다[15-17]. SNS 및 
모바일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성간의 활발한 성
적 교류가 가능하면서, 혼외성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형
태의 위험성행동(risky sexual behaviors)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혼자들의 혼외성에 대한 인식 및 
규범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변화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11,18-21]. ‘SNS 및 모바일을 이용
한 이성간의 활발한 성적 교류’ 현상도 ‘간통죄 폐지’와 
함께, ‘불륜’을 소재로 한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기
혼자들의 비판의식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연구의 확장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불륜 드라마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의식과 
관련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선행연구에서 초점
을 둔 개인심리특성은 물론[5,6], 선행에서 간과했던 사
회문화적 요인들(예:간통죄 폐지, SNS 및 모바일 역기능 
등), 혼외성문제에 유의미한 향을 줄 수 있는 부부관계
요인들(예:결혼 만족정도, 부부의 성적 만족정도 
등)[15,22,23], 그리고 혼외성을 인정하지 않는 강한 율
법적 해석을 하는 ‘기독교 유무’와 같은 종교배경 등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13]. 부가하여,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의식과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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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탐색하는 연구가 특정 한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후속
연구를 통해 시대별 변화추이변화까지 파악해볼 수 있는 
비교연구로 확장해보고자 한다.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기혼자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 그들의 인식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의 특성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
는 불륜 당사자들에게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간통죄가 폐
지된 시기(2015년)와 수년 후의 변화를 비교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 연구의 목적
불륜 드라마에 대한 기혼 남녀의 비판의식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불륜 드라마로 
인한 사회적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중요한 선행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구의 목적은 기혼자들이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 콘텐
츠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 그리고, 불륜 드라마 콘텐츠의 역기능에 대한 기혼자
들의 문제의식에 중요한 향을 주는 요인들의 특성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변화추이를  밝히는데 있다. 

2. 문헌검토

2.1 불륜 드라마에 대한 문제의식
‘불륜’(infidelity)은 합법적인 결혼을 한 배우자가 아

닌 다른 이성과의 ‘혼외관계’(extra-marital relation 
-ship)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2,4,5]. '불륜'과 '혼외관계
', '외도' 등의 용어들은 서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배우자 외의 다른 이성과의 성적 행위는 불륜혹은 혼외
관계의 중요한 바로미터로 인식되고 있지만[5], “육체적 
성적 행위 뿐 만 아니라, 정서적 몰입, 언어적 또는 비언
어적 사랑을 표현한 개념”[11]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이
해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22,24-26]. ‘불륜 드라마’의 조작적 정의는 자신의 배우
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불륜‘을 중요한 소재로 다루는 
드라마이다. 불륜 드라마가 불륜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불륜을 부추기고 가정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은 불륜
을 드라마 콘텐츠의 역기능(adverse effect)을 시사해준
다[1]. 이러한 사회적 위험성(social risk)이 있다고 해
서, ‘불륜’을 드라마의 소재로 금지할 수는 없다. 불륜 드
라마 시청자들이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과 비판의식을 가진다면, 혼인가치를 훼손하고 불륜
을 부추기는 등의 불륜 드라마로 인한 사회적 역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불륜 드라마의 
역기능‘의 조작적 개념은 전술한 관련 선행연구에서 언
급한 불륜드라마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예: 불륜미화, 불
륜을 부추김, 혼인가치 훼손, 자극적인 성적 묘사 등)에 
기초한다[1].

2.2 자기지각, 정서적 소외, 혼외관계인식이 불륜 
    드라마에 대한 문제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기지각(self-awareness) 이론가들은 “사람들은 의
식적인 상태에서 외부대상(예: 다른 사람, 대중매체와 같
은 환경) 및 내부대상(예: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외모 
등과 같은 자아)에 집중한다”고 하 다[5,27,28]. 자기지
각이 증가할수록 상황에 적합한 행동과 자기평가적인 대
응도 증가할 수 있다[1,29]. 선행연구는 정서적으로 성숙
한 기혼자들의 불륜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은 자기지각
력을 매개(mediator)로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6]. 정서적 성숙에 크게 향을 받는 자기지각의 
특성과 앞서 언급한 자기지각의 긍정적인 특성을 고려하
면[5], 자기지각 수준이 높은 기혼 남녀는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한 보다 더 비판적인 문제의식
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낼 수 있다.

불륜 드라마에 대한 문제의식과 혼외관계에 대한 문제
의식은 공통적으로 ‘불륜’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혼외관계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문제의식도 더 많이 
가질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의 이론적 근거
(rationale)로 점화가설이론을 제시할 수 있다[11,30]. 
점화가설이론은 “생각요소는 절(node)로 구성되어 있어, 
그 경로를 통하여 방출활동을 하여, 연관된 생각들을 활
성화시킨다”는 점화효과(priming) 및 전개활성화(spreading) 
개념을 토대로 되었다[11].

정서적 소외감(emotional isolation)은 “현재 자신의 
사회망에서 친 성(intimacy) 및 애착감(attachment)
의 결여“를 의미한다[31]. 의미있는 타자들과의 관계가 
결여될 경우,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11]. 선행연구는 배
우자와의 관계에서 친 성이 결여된 기혼자들이 정서적 
소외감을 느낄수록, 혼외관계를 더 수용할 수 있음을 시
사하 다[32,33]. 전술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혼자들
이 정서적인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록, 혼외관계를 소재
로 다룬 불륜 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화
될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제시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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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부관계와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문제의식
Subbarayan과 Visvanarthan은 정서적 성숙을 개인

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심리특성임을 강조하
다[34]. 정서적 성숙은 자기(self)와 자아(ego)의 작용에 
의한 충동통제과정으로 자신의 인지, 정서, 행동을 조절
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 판단력, 책임감과 같은 특성과 
함께 다양한 긍정적 특성(지적 성숙, 정서적 이성관계에 
대한 건강한 인식 등)을 내포하고 있는 복합적인 개념이
다[11,35-38]. 

정서적 성숙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정서적으로 성숙한 
기혼남녀는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콘텐츠의 문제점
으로 지적되어온 ‘불륜에 대한 지나친 미화’, ‘외도를 부
추김’, ‘가정의 가치훼손’, ‘필요이상의 노골적 성적 묘
사’ 등의 내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일 수 있
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해 볼 수 있다[5,39]. 정서
적 성숙은 개인의 귀한 자질이자 중요한 개인 자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연구가정은 “개인 자원은 
개인이 환경에 대해 얼마나 통제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
한 믿음”이라는 자원 이론적 관점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40]. 

2.4 부부관계와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문제의식
불행한 결혼생활, 배우자와의 성적 부조화 등은 혼외

관계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부관계
(couple relationship) 관련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 만족도’ 와 ‘성생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선
정하 다[41,42]. 결혼생활 및 성생활에 불만족하는 경
우,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해 덜 비판적일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토대
로, 결혼 생활에 불만족할수록, 혹은 성생활에 불만족할
수록, 불륜 드라마 콘텐츠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해볼 수 있다. 

  
2.5 ‘간통제 폐지’에 대한 인식, 'SNS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문제인식에 미치는 영향

성(sexuality)에 대한 인식 및 성규범을 형성하는 성
적 사회화(sexual socialization process)는 특정 발달
단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성적 사회화 과정은 성인기를 
통해서도 지속되며[11,43,44],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변
화되어진다. 성(sexuality)은 상호적, 역사적 힘의 산물
로서 정의된다. 성은 사회관계와 무관하게 개인의 내부

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본능으로 다루는 본질주의와는 
구별되게 된다[45]. 성에 부여하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조
직된다[45].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간통죄 폐지는 혼
외성(extra-marital sexuality)에 대한 인식 및 행위에 

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강조하면서, 간
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 못지않게, 간통죄 폐지
가 혼외관계를 부추기고 혼외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 간통죄 폐지 반대론자들도 적지 않았다[14]. 우
리 사회구성원들이 간통죄가 폐지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추후 평가도 중요할 것이다.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의 혼외성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기혼자들의 혼외성관
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작동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것에 대해 기
혼자들의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혼외성문제에 대한 
기혼자들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분석
해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간통죄 폐지가 올
바른 결정이라고 믿는 기혼자일수록, 불륜 드라마 콘텐
츠에 대한 문제의식도 적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해
본다.

사이버 공간(cyber space) 및 인터넷 공간은 새로운 
지역사회(community)개념으로 로 발전하고 있다46]. 
Waskul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추구가 새로운 형태
의 가상 불륜으로 치부”될 수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33]. 
혼외성을 포함한 다양한 위험 성행동을 주요 콘텐츠로 다
루는 음란물 매체인 사이버 공간은 기혼자들의 혼외성에 
대한 인식 및 행위에 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티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SNS를 통한 대
인관계 경험은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중장년
층의 새로운 소통문화”로 자리잡고 있다[15]. 우리나라
는 SNS 및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매우 활발하여, 이성과
의 교류와 만남이 훨씬 더 용이해지고 있다. 따라서 “SNS
을 이용한 이성과의 활발한 성적 교류가 혼외정사(혼외관
계)를 포함한 위험 성행동들(risky sexual behaviors)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SNS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15]. 

최근 연구들에서는 과도한 SNS사용이 불륜과 이혼에 
직접적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15-17]. 
이러한 SNS의 부정적인 향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을수
록, 혼외관계를 소재로 한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문제
의식도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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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생활환경이 불륜 드라마에 대한 문제인식에 
    미치는 효과

혼외관계(불륜)가 빈번히 발생하는 불륜이 만연한 환
경에서 생활할 경우, 이러한 환경적 특성은 혼외성에 대
한 개인의 인식 및 행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
구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혼외관계의 만연성 정도가 기혼
자들의 혼외관계수용에 미치는 정적 효과는 다른 심리적 
요인들(자율성, 정서적 소외감등)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밝힌 바 있다[32]. 혼외성에 대한 인식이 주변 환경적 특
성에 크게 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인관관
계’와 ‘체면’을 중시하는 집합주의 문화권의 한국사회에
서[47], 주변의 지인들 사이에 불륜이 만연한 분위기에서 
생활할 경우, 불륜(혼외관계)과 같은 성적일탈로 인한 체
면손상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고, 문제의식도 약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을 토대로, 불륜이 만연
한 주변 환경에서 생활하는 기혼자들의 경우, 불륜드라
마에 대한 문제의식이 감소될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
해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가정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
론적 근거(rationale)는, “개인의 반응은 개인의 욕구 뿐 
만 아니라, 환경의 요구와의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강조
하는 생태체계이론, 사회학습이론 및 사회인지이론 등에
서 찾아볼 수 있다[14,48].

2.7 성별, 연령, 교육, 경제수준 등이 불륜 드라마에 
    대한 문제인식에 미치는 효과

선행연구는 섹슈얼리티(sexuality)에 대한 인식 및 행
위가 ‘성별특성’, ‘학력 수준’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10,14,25,32,49-54]. 경제적 수준과 섹
슈얼리티에 대한 인식 및 행위와는 상관성이 없다는 연
구결과가 보고된바 있지만, 매우 오래 전의 연구결과이
다[54]. 교육수준(학력)과 경제수준과의 상관성을 고려하
여,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불륜 드라마에 대한 문제의식
에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경제수준’도 포함
시키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1. 불륜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해서 기혼자들은 얼마만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연구문제2. 기혼자들이 TV 불륜 드라마의 역기능에 

문제의식을 갖는데 향을 미치는 인구사
회학적 요인들(성별, 연령, 학력, 경제수
준)은 무엇인가?

연구문제3. TV 불륜 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한 기혼자
들의 문제의식 유무에 향을 주는 개인
심리특성(정서적 소외, 자기지각) 섹슈얼
리티 인식(혼외관계수용성,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인식), 사회문화환경적 특성(불륜 만
연성, SNS 효과), 부부관계요인(결혼만족
도, 성생활만족도)은 무엇인가?

연구문제4. TV 불륜 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한 기혼자
들의 문제의식과 관련 요인들의 특성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Fig. 1. Research Model Analysis

The Abbreviation of Variables (주요 변수들의 약어)
EDU: Education (교육), ES: Economic Status (재정상태)
CH-NCH: Christian Vs. Non Christian
SA: Self-Awareness,  EI: Emotional Isolation
AEMR: Acceptance of Extra Marital Relationship(혼외관계수용성)
PAPA: Perception of Abolition of Punishment for Adultery(간통죄 
폐지에 대한 인식)
PI: Pervasiveness of Infidelity(불륜 만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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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ESNS: Perception of Negative Effect of SNS(SNS의 부정적 효과)
MS: Marital Satisfaction(결혼만족), SS: Sexual Satisfaction(성적만족)
PAETAD: Perception of Adverse Effect of TV Affair Drama(TV 불륜
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인식)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data)는 약 4년 간격으로 두 번의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이다. 조사응답자들은 인터
넷 서베이업체의 유료패널(전국단위)에 등록된 사람들이
며, 모두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 다. 설문조사 
기간은 1차 설문조사는 간통죄가 페지(2015. 2)된 2015
년 12월에 실시하 고, 약 4년 뒤에 2차 설문조사
(2019.10.7 -10.21)를 실시하 다. 4년 간격을 두고 2
차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후속연구를 위한 준비(연
구 설계, 연구비 마련 등)가 필요하 기 때문이다.

1차, 2차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모두, 동일한 설문조사 
업체가 등록된 유로 패널이다. 1차 혹은 2차 설문조사에
만 참여한 패널도 있고, 두 설문조사(1차, 2차)에 모두 다 
참여한 패널들도 있다. 1차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402명
(기혼남성 201명, 기혼여성 201명)이고, 2차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604명(기혼남성 310명, 기혼여성 304명)이
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42세(1차), 44세(2
차)이다. 1, 2차 설문조사 참여자들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에서 제시하 다

3.3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선정한 종속변수(1개), 독립변수(8개), 통

제변수(5개)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3.1 종속변수: ‘TV 불륜 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한 인식 
     (PAETAD: Perception of Adverse Effect 
     of TV Affair Drama).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온 TV 불륜 드라마의 역기능

(불륜의 낭만화, 혼인가치훼손, 자극적인 성적 묘사등)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
하기 위한 이항 척도(0=문제의식 없음, 1=문제의식 있
음)이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문항 중에 3개를 발
췌하여[1,5],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신뢰도(Cronbach값 
⍺ .687)를 확인한 후에 다시 이항 변수(0, 1)로 재코딩
한 것이다. 5점 척도 평가에서 문제의식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척도점수 4점 이상(‘그렇다’, ‘아주 그렇다’)
인 경우(‘0’)와 그렇지 않은 경우(‘1)를 구분하 다.

3.3.2 ‘정서적 소외’(EI: Emotional Isolation)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이다[11]. 이 척도는 Vincenzi

와 Grabosky의 척도에서 일부 문항들을 발췌하여 구성
한 것이다[31]. 3개 문항들(“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나
는 이해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나는 이야기할 기
회가 별로 없다고 느껴진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
도(1=아주 그렇지 않다, 5=아주 그렇다)이다. Cronbach 
⍺값은 .757.이다.

3.3.3 ‘자기지각'(SA: Self- Awareness)
이경렬, 김정희, 김동원이 개발한 성척도의 ‘자기지

각’ 하위척도를 재구성하여 선행연구자가 소개한 척도이
다[5,55]. 척도의 문항내용(5개)은 대인관계, 일어난 일, 
나의 생각 및 느낌, 육체적, 정신적 현상, 벌어지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얼마만큼 알아차리고 파악
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다[5]. 5점 척도이며 
Cronbach ⍺값은 .797이다.

3.3.4 ‘혼외관계수용성’(AEMR: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이 척도는 Thompson이 제시한 세가지 유형(육체형, 

정서형, 육체정서 혼합형)의 혼외관계를 토대로[56], 각 
유형별 혼외관계에 대해서 각각 어느 정도 수용적인(혹
은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척
도이다. 여러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이다[11,26,32]. 
5점 척도이며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혼외관계에 대해서 
수용적이라 해석할 수 있다. Cronbach ⍺값은 .803이다.

3.3.5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인식’(PAPA: Perception 
      of Abolition of Punishment for Adultery) 
간통죄 폐지(2015년)가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지 혹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단문항이다. 문항 내용은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라는 내용에 얼마나 ‘동의’(혹은 ‘부동의’)하는
지 5점 척도로 평가하 다.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간통
죄 폐지가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간통죄 폐지는 찬반논란이 크게 대립되었던 중요한 
사회적 사건이었으므로,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통죄가 폐지된 해(1차 조사, 
2015년)와 4년 뒤(2차 조사, 2019년)에 각각 조사하여 
비교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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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불륜 만연성’(PI:Pervasiveness of Infidelity)
의미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생활하는 주변에서 ‘불

륜’이 얼마나 만연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로, 선행연구에서 소개된 척도이다[32]. 척도의 
문항(2개) 내용은 “내 주변에도 혼외성관계 경험자가 꽤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혼외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내 주변(친구, 직장동료 지인 등
에도 있다)에도 있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5점 척도이며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주변에 불륜이 만연하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ronbach ⍺값은 .644 이다.

3.3.7 ‘SNS의 부정적효과에 대한 인식(PNESNS: 
      Perceptions of the Negative Effect of 
      SNS)
단항 문항 척도이다. “SNS 활용으로 외도가 더 빈번

해지고 손쉬워지고 있다”는 내용에 얼마나 ‘동의’(혹은 
‘부동의’)하는지를 5점 척도로 평가하 다.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SNS가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더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3.8 ‘결혼 만족’(MS: Marital Satisfaction) 및, 
      ‘성적 만족’(Sexual Satisfaction)
이 두 척도는 ‘결혼생활’ 혹은 ‘부부의 성생활’에 전반

적인 만족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두 척도 모두 단
문항 척도이며, 5점 척도(1=아주 그렇지 않다, 5=아주 
그렇다)로 평가하 다.

3.3.9 인구사회학적 변수(통제변수): 
‘성별’(GENDER),‘연령’(AGE), ‘교육수준’(EDU), ‘경

제수준’(ES), ‘기독교유무’(CH-NCH) 성별(0=남성, 1=
여성)은 이항 변수이다. ‘연령’은 만 연령을 파악한 후 세
분화(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재코딩하 다. ‘교
육수준은 고등학교, 전문대, 4년제, 대학원이상, ‘경제수
준’은 5점 척도(1=‘아주 어렵다’,2=‘어려운 편’, 3=‘보통
수준, 4=’여유 있는 편‘, 5=’아주 여유 있음)로 구분하여 
평가하 다. 기독교유무(0=비기독교인, 1=기독교인)는 
이항 변수이다 (Table 2).

3.4 분석방법
주요 변수들의 빈도, 평균값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

초분석을 하 고, 종속변수인 '불륜 드라마 역기능에 대
한 문제의식 유무‘를 결정짓는데 유의한 향을 주는 요

인들(determinants)을 밝히기 위해서 이항 로지스틱
(binary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SPSS와 AMOS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Hosmer와 Lemeshow의 적합도 검증(Goodness 
-of-Fit Test)에서, χ² 값을 토대로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 다. 종속변수의 실제치와 모형에 의한 예측치 
간의 일치도를 알 수 있는 통계량(χ²)은 작을수록, 그리
고 유의확률(P값)은 높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 로
지스틱 회귀분석계수에 대한 유의성은 Wald 통계량(χ², 
P값)에 근거하여 검증하 다. 표준화계수, 로지스틱, 회
귀계수, 승산비(odds ratio)를 함께 제시하 다. 

로지스틱 분석의 경우, 모형의 각 변수들에 대한 설명
력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각 개별 독립변인의 적절성
을 주는 승산비(odds)를 토대로 검증하는 것에 더 목적
을 가진다[57]. 분석결과는 종속변수에 각 독립변수 1단
위 증가에 따른 종속변수의 승산(odd)의 증가배수를 중
심으로 해석하 다. 각 모형에 대한 회귀식도 제시하
다[57].

4. 연구결과

4.1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 검증
범주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제외한 나머지변

수들(종속변수1, 독립변수 8)의 정규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살펴보았다. 왜
도범위는 -.656 ̴.126로 절대값 2미만이었고, 첨도범위
도 –1.038 ̴-.165로 절대값 7미만으로 일변량 정규성
(normality)이 충족되었다.

4.2 주요 변수들의 특성
종속변수(‘불륜 드라마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 유무’)

와 다양한 역(개인심리특성, 섹슈얼리티 인식, 사회환
경요인, 부부관계 등)에서 선정된 독립 변수들과 통제변
수들(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의 특성은 집단 1(402명, 
2015년 설문조사 참여자)과 집단 2(604명, 2019년 설
문조사 참여자)를 비교분석하여 <Table 1>과 <Table 
2>에서 제시하 다.

4.2.1 집단 1과 집단 2의 인구사회학적 배경비교
1차 설문조사에 참여자들(집단 1)과 2차 설문조사에 

참여자들(집단 2)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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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 1 Group 2

t(p)
Mean SD Mean SD

SA 3.778 .513 3.716 .538 1.833(.067)

EI 2.846 .7535 2.911 .773 -1.322(187)
AEMR 2.251 1.078 2.625 .998 -5.707(.000)

PAPA 2.789 1.282 2,663 1.145 1.593(.111)
PI 2.586 .969 3.250 .897 -11.178(,000)

PNESNS 4.012 .813 4.041 .7729 -.559(.576)
MS 3.420 .907 3.43 .889 -.251(.802)

SS 3.120 .940 3.150 .925 -.455(.649)
- SA (Self-Awareness) 
- EI (Emotional Isolation) 
- AEMR (Acceptance of Extra Marital Relationship) 
- PAPA (Perception of Abolition of Punishment for Adultery  
- PI (Pervasiveness of Infidelity) 
- PNESNS (Peception of the Negative Effect of SNS MS(Marital 

Sastifaction) 
- SS (Sexual Satisfaction)

Table 2. Means of Major Independent Variables: The 
Comparison between Group1 and Group2

한 정보는 아래 <Table 1>에서 제시된 내용과 동일하다. 
두 집단(집단1, 집단 2)의 성비, 연령, 경제수준 등의 인
구사회학적 배경에서 크게 이질성이 없기 때문에 두 집
단 간의 비교분석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Demographic 
Background

Group 1
(year of 2015)     
N=402 persons

Group 2
(year of 2019)     

N=604 personas

Gender males= 201
females=210

males=310
females=304

Age

25∼39=176(43.3%)
40∼49=152(37.8%)
50∼59=62(15.4%)
over 60=12(0.03%)
mean(SD):42(8.538)

30'=181(29.4%)
40'=305(49.5%)
50'=128(20.8%)

mean(SD):44.2(8.201)

EDU
(education)

high school
=81(20.9%)

college=275(68.4%)
graduate school

=43(10.7%)

high school
=78(12.75)

college=490(79%)
graduate school

=46(7.5%)

ES
(econmic status)

very bad=13(3.2%)
bad=80(19.9%)

average=241(60%)
good=62(15.4%)

very good 6(1.5%)

very bad=13(3.2%)
bad=80(19.9%)

average=241(60%)
good=62(15.4%)

very good 6(1.5%)
CH-NCH

(Christian Vs. 
Non Christian)

Non Christian
=254(65.9%)

Christian=130(32.4%)

Non Christian
=411(66.9%)

Christian=196(31.9%)

Table 1. Demographic Variables 
(Group1=402, Group2=604)

4.2.2 집단 1과 집단 2의 8개의 독립변수들의 평균값 
     비교분석
‘정서적 소외감’과 ‘자기지각(개인 심리특성 역), ’혼

외관계수용성‘과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인식‘(섹슈얼리티 
인식), ’불륜 만연성‘, ’SNS의 부정적 효과‘(사회환경적 
특성), ’결혼 만족도‘와 ’성생활 만족도‘(부부관계관련 요
인) 등 8개의 관련 변인들의 집단 1(2015년)의 평균값과 
집단 2(2019년)의 평균값을 비교분석하 다. 분석결과
는 <Table 2>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다.

전술한 8개의 주요 독립변수들 중에서 집단 1(1차 설
문조사 응답자)과 집단 2(2차 설문조사 응답자)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들은 ‘혼외관계수용성’(AEMR: 
Acceptance of Extra Marital Relationship)과, '불륜 
만연성‘(PI: Pervasiveness of Infidelity), 이 두 변수뿐
이었다. 나머지 6개 변수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집단 2가 집단 1에 비해서, 혼외관계를 더 수용하고, 주
변에서의 불륜 만연성에 대한 인식도 더 높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혼자들이 혼외관계에 대해 허용적으로 변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간통죄 폐지(2015년)는 찬반

논란이 크게 대립되었던 중요한 사회적 사건이었다. 간
통죄를  폐지한 것이 올바른 결정(혹은 잘못된 결정)인지 
여부를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의 삶을 통해서 재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약 4년 뒤인 2차 설문
조사 결과(M=2.789)는 간통죄가 폐지된 해 실시한 1차 
설문조사 결과(M=2.663)에 비해 척도 점수 자체는 약간 
낮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1차, 2
차 설문조사 모두, 해당 척도(간통죄 폐지에 대한 인식)
의 평균값은 간통죄 폐지가 옳은 결정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척도 점수 4점)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간통죄 폐
지가 일반인들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
졌고, 이러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4.2.3 집단1과 집단2의 불륜 드라마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 비교
불륜 드라마 콘텐츠의 역기능의 문제에 대한 인식 수

준은 집단 1(평균=3.930, SD=.8348, 5점 척도)에 비해 
집단 2(평균=3.821, SD=.8379, 5점 척도)가 더 유의하
게 낮았고, 1차, 2차 조사결과 모두 불륜 드라마 콘텐츠 
역기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척도 점수(4점 이상)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5점 척도에서 4점 이상을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간주
하고, 4점 미만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분류
하여 이항변수(0, 1)로 재코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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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과 집단 2간의 차이는 유의하 다(Table 3 참조). 1
차 조사(2015년)에서는 67%의 응답자들이 TV 불륜 드
라마 콘텐츠기 역기능에 문제의식을 가졌지만, 2차 조사
(2019년)에는 47% 정도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3). 시간이 흐를수록 불륜 콘텐츠에 대한 기혼자
들의 생각은 덜 비판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불
륜을 지나치게 낭만화’ 한다거나 ‘노골적인 성적 묘사’에 
대한 인식에서는 변화를 보 다. 불륜의 지나친 낭만화’
나 ‘노골적인 성적 묘사’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덜 문제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혼인가치 훼손’에 대한 
기혼자들의 인식에서는 1차 조사결과와 2차 조사 결과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불륜 드라마 콘텐
츠가 혼인가치를 훼손한다는 생각을 하는 기혼자들이 감
소하지 않고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불륜 드라마로 파생
될 수 있는 문제점인 ‘불륜의 지나친 낭만화’나 ‘노골적
인 성적 묘사’를 문제시하는 경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기혼자들에게 불륜 드라마가 성적 배타
성(sexual exclusiveness)이 요구되는 ‘혼인가치를 훼
손’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여전함을 알 수 있다.

Variables
Group 1 Group 2

t(p)
Mean SD Mean SD

 PAETAD
(5point scale) 3.929 .685 3.759 .648 3.992(.000)

4 Sub Scles
RA(Romanticizing 

an affair) 3.973 .806 3.865 .833 2.057(.040)

DMV(Damaging 
Marriage Value) 3.920 .8348 3.821 .8379 1.856(.064)

OS(Obvious Scriptease) 3.893 .842 3.591 .902 5.431(.000)

  PAETAD(0, 1) 
(Binary Variable) .622 .485 .471 .500 4.799(.000)

'0' group: N=477(46.7%)   '1' group: N=539(53.1%)

Table 3. Means and Frequency of Perception of 
Adverse Effect of TV Affair Drama(PAETAD)

4.3 불륜 드라마 콘텐츠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
    유무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분석(집단 1, 2)

TV불륜 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한 인식’(이하 ‘PAETAD’)
을 가질 가능성(유무)을 각 변인들의 승산비(odds)를 토
대로 풀이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조사 참여자들(2015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불륜 드라마 콘텐츠의 해로운 향을 인식할 가능성(문

제인식 유무)을 파악할 수 관련 변인들의 승산비(odds)
를 보면, 연령대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1.043배 증가하
고, 자기지각(SA)이 한 단계씩 증가함에 따라 1.686배 
증가하고, SNS의 부정적 효과를 인식(PNESNS)하는 정
도가 한 단계씩 증가함에 따라 1.644배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차 조사 참여자들(2019년)의 경우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1.034배 증가하고, 무교인보다 기독교
인일 경우 1.493배 증가하고, 자기지각(SA)이 한 단계씩 
증가함에 따라 1.528배 증가하고, 간통죄가 폐지가 옳은 
결정이라는 인식이 한 단계씩 증가할 때, 1.259배씩 감
소하고, SNS의 부정적 효과를 인식((PNESNS)하는 정도
가 한 단계씩 증가함에 따라 3.043배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 자기지각, SNS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선정된 변수들로 불륜 드라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에 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SNS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PNESNS)이  불륜 
드라마 역기능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의식을 갖게 할 
가능성은 1차 조사(odds, 1.644)에 비해, 2차 조사에서
는 약 2배 정도 증가할 만큼 그 향력이 크게 증가한 사
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차 조사를 통해, 불륜 드라마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
제의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을 살펴보
면, 1차 조사에서는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았던 4개 요
인들, 즉 ‘기독교 유무’, ‘정서적 소외감’, ‘혼외관계인
식’, 그리고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인식’ 등이 추가로 선정
되었다. 전술한 4개 요인들의 승산비(odds)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비기독교인이 아닌 기독교인 경우, 1.493
배 증가하고, 정서적 소외감이 한 단계 증가함에 따라 
1.576배 증가하고, 혼외관계수용이 한 단계씩 증가할 
때, 1.290배 감소하고, 간통죄가 폐지가 옳은 결정이라
는 인식이 한 단계씩 증가할 때, 1.259배씩 감소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 

5. 결론 및 제언

자료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주요 사실들을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2차 조사를 통해 확인한 불륜 드라마의 역
기능에 대해 기혼자들이 가진 문제의식 수준(1차, 
M=3.930; 2차, M=3.821)은 전반적으로 높지는 않았지
만(Table 2),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기혼자들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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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 1 (Year of 2015) Group 2 (Year of 2019)

Ɓ SE Wals P. Exp(B)
Odd Ratio Ɓ SE Wals P. Exp(B)

Odd Ratio

Gender .017 .243 .005 .943 1.017 -.181 .210 .743 .389 .834
Age .042 .015 8.386 .004 1.043 .034 .015 4.985 .026 1.034

EDU .000 .126 .000 .999 1.000 .036 ..126 .081 .777 1.037
ES -.068 .164 .174 .677 .934 -.043 .147 .084 .772 .958

CH-NCH -.244 .240 1.039 .308 .783 .401 ..199 4.053 .044 1.493
SA .523 .234 5.002 .025 1.686 .424 .184 5.301 .021 1.528

EI .247 .172 3.123 .077 1.356 .455 .136 11.212 .001 1.576
AEMR .047 .131 .130 .719 .954 -.256 .112 5.290 .021 .774

 PAPA -.183 .103 3.154 .076 .833 -.230 .093 6.031 .014 .795
 PI  -.007 .127 .003 .955 .993 -.049 .115 .182 .670 .952

PNESNS .497 .142 12.181 .000 1.644 1.113 .148 56.470 .000 3.043
MS .190 .167 1.284 .257 1.209 .143 .143 .997 .319 1.154

SS .019 .154 -.015 .904 1.019 -.044 .133 .110 .714 .957
Model χ²=44.892, df=146, P <.001

Hosmer & Lemeshow test  
χ²=8.752, p<.364

-2log Likelihood 488,265,
Cox & Snell ℜ² .106, Negelkerke ℜ² ,144

Model χ²=141.617, df=13, P<..001
Hosmer & Lemeshow test 

χ²=8.867, p<.375 
-2log Likehood 707.456,

Cox Snell ℜ² .206, Negelkerke ℜ² ,275ℛ

Table 4. Determinants of Perception of Adverse Effect of TV Affair Drama: The Comparison between G1 and 
G2

각은 점차 덜 비판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불륜 드라마 콘텐츠의 역기능을 문제시하는 기혼자
들(1차 조사, 67%;  2차 조사, 47%)의 비율은 훨씬 감소
하 다(연구문제 1). 특히 불륜 드라마가 불륜을 지나치
기 미화한다는 문제와, 노골적인 성적 묘사에 대한 비판
은 적어졌다. 그러나 불륜 드라마 가 혼인가치를 훼손한
다는 인식의 수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Table 3).

둘째, 불륜 콘텐츠 역기능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의
식에 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성별, 연령, 교
육, 재정상태, 기독교 유무 등)을 밝히기 위해서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륜 드라마 콘텐츠의 역기
능을 더 문제시하는 현상은 1차와 2차 조사 모두에서 나
타났고, 2차 조사에서 불륜 드라마 콘텐츠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독교 유무’가 향을 주는 인구사회
학적 변인으로 추가로 선정되었다(연구문제 2). 기독교인
일 경우 불륜 드라마 콘텐츠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
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Table 4).

셋째, TV 불륜 드라마 역기능에 대한 기혼자들이 문
제의식 유무에 향을 주는 개인심리 특성(정서적 소외, 
자기지각) 섹슈얼리티 인식(혼외관계 수용성,  간통죄 폐
지에 대한 인식), 사회 문화 환경적 특성(불륜 만연성, 
SNS 부정적 효과), 그리고 부부관계(결혼만족도, 성생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기혼자들의 ‘자기

지각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SNS의 부정적인 효과를 인
식할수록, 불륜 드라마의 역기능을 문제시하는 현상은 1
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2차 조사 분석에서는 앞서 1차 조사에서 밝힌 ‘연령’, ‘자
기지각’, ‘SNS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정
서적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록, ‘혼외관계’를 수용할수록,  
‘간통죄 폐지’가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할수록, 그
리고 ‘기독교인’인 경우, 불륜 TV 드라마 콘텐츠의 역기
능을 문제시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4)(연구문제 3).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혼자들이 불륜 드라마에서 ‘불륜’을 지나치게 
미화시키거나  노골적으로 성적 묘사를 하는 것을 문제
시하는 현상은 감소하 다. 불륜을 지나치게 낭만화 또
는 미화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도 덜 비판적으로 변화하
고 있는 것은, 드라마에서 연출된 내용과 현실을 구분하
여 인식하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능력이 
시청자들에게서 향상되었기 때문일 것이라 추론해볼 수 
있다. 시청자들이 불륜 드라마 내용에 대해서 이성적으
로 판단하고, 미디어가 자신에게 미치는 향에 대해 사
유할 수 있도록 시청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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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7]. 기혼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로 인해 파생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접근
이라는 실천적 함의(practical implication)를 얻을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기회가 적은 기혼자들을 대
상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학계 및 방송계가 협력하여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5,7].  접근성이 용
이한 지역 주민센터 및 지역 복지관, 지역의 평생교육원 
등에서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불륜 드라마의 노골적인 성적 묘사를 덜 문제시하는 
것은 적극적인 성적 표현에 대한 사회적 용인(tolerance)
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외국의 화 및 드라마에
서 보여지는 연인들 간의 적극적인 애정표현 및 성적 표
현에 많이 익숙해진 시청자들은 불륜 드라마에서 연출되
는 노골적인 성적 묘사에 대해 덜 비판적이게 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변화와 함께, 불륜 드
라마의 적극적인 성적 표현에 대한 기혼자들의 인식 또
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노골적 성적 묘사’와 ‘불륜의 지나친 미화’와 같은 불
륜 드라마의 문제점에 대해서 덜 비판적으로 변화하는 
것과는 다르게, 불륜 드라마가 ‘혼인가치를 훼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2차 조사 결과가 1차 조사결과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하게 된다. ‘노골적 
성적 묘사’ 그리고 ‘불륜의 ’지나친 미화‘에 대한 기혼자
들의 문제의식이 감소되고 있지만, 불륜 드라마가 ’혼인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것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의식은 
감소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적 배타성’(sexual exclusiveness)이 요구되는 ‘혼인
가치’가 기혼자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성규범(sexual 
norm)으로 내면화 되어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불륜 드라
마가 ‘혼인가치’를 훼손한다는 기혼자들의 인식 수준이 
변화하지 않는 현상은, 기혼자들이 간통죄의 폐지가 올
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1차 조사(M=2.789)
와 2차 조사(M=2.663)를 비교하여 파악해본 결과, 간통
죄 폐지에 대한 기혼자들의 평가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없었던 사실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Table 2).

배우자가 아닌 대상과 혼외관계를 맺는 ‘불륜’은 간통
죄 폐지의 당위성을 뒷받침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과,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에서 성적 배타성이 요구되는 ‘혼인가치’는 서
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성(sexuality)에 대한 
가치와 규범들 간의 충돌은 특히 기혼자들에게 성적 긴

장과 갈등을 야기시켜 부부관계 및 결혼적응에 매우 부
정적인 향을 줄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러한 사회문화
적 성적 이슈를 대처해야 할지는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풀어나가야 할 큰 과제임에 틀림없다. 사회 문화적 변화
가 반 된 건강한 성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혼자들
의 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혼외관계’에 대한 기혼자의 인식은 변화하고 있
다. 2차 조사에서 확인된 혼외관계에 대한 기혼자들의 
인식(M=2.625)을 1차 조사결과(M=2.251)와 비교해본 
결과, 기혼자들이 혼외관계에 대해 보다 더 수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기혼자들이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더 수용적인 인식을 가지면서도, 
간통죄 폐지가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높
아지지 않는 것은 상충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
한 정확한 분석과 해석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혼외관
계에 대해서 더 허용적일 경우, 혼외관계에 연루된 당사
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간통죄 폐지가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
의 성적 자율성(self-autonomy)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
고, 혼외관계에 대해 좀 더 수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혼인가치를 훼손한 불륜 당사자는 그에 상
응하는 비싼 대가(cost)를 치러야 한다는 것에 사회적 공
감대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공평성’(fairness)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
각한다.

셋째, 불륜 드라마 콘텐츠로 야기되는 역기능들에 대
한 기혼자들의 문제의식에 중요한 향을 줄 수 있는 관
련 요인(correlates)을 분석을 위해서 선정되었던 사회
문화적 요인들, 즉 ‘혼외관계 만연성’과 ‘SNS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1차 조사결과(M=2.586)와 
2차 조사결과(M=3.250)를 비교해보면, ‘혼외관계 만연
성’은 크게 증가하 지만, ‘SNS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 수준은 변화가 없었다. 기혼자들이 자신의 주변에 
혼외관계에 연루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혼자들이 혼외관계에 대해 보다 수용적으로 변
화하는 현상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자신이 생활
하고 있는 주변에서 혼외관계가 만연하고 혼외관계문제
에 많이 노출될수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점차 둔감해
질 수 있어, 그 결과 혼외관계에 대해 덜 비판적일 수 있
다고 추론할 수 있다.

SNS을 이용하여 쉽게 이성과의 활발한 교류를 하는 
것이 혼외정사(혼외관계)를 포함한 위험 성행동들(ri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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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ual behaviors)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
혼자들의 문제의식은 변화가 없었다. 1차 조사 결과
(M=4.012)에서도 2차 조사 결과(M=4.041)와 같이 SNS
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의식은 상당히 
높았었다. 특히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때보다 약 2배 
가량 크게 증가하여 주목하게 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추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불륜으로 치부”될 수 있
다고 피력했던 Waskul의 지적을 상기하게 된다[33]. 
SNS와 같은 가상공간은 기혼자들의 혼외성에 대한 인식 
및 행위에 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커뮤니티
(community)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NS 특유의 
익명성과 폐쇄성 덕분에 과거보다는 손쉽게 이성과 교류
를 시작하게 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휴대폰 번호나 집
주소와 같은 자신에게 중요한 개인정보가 직접적으로 노
출되지 않아도 SNS의 메신저 기능으로 소통을 시작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적 대면으로 시작하지 않
는 관계이기에 기혼자로서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이 적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된다. ‘SNS 활용으로 외도
가 더 빈번해지고 손쉬워지고 있다’는 문항에 대하여 1
차와 2차 결과 모두에서 상당히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실질적 SNS이용 행태에 대하여 많은 사람
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SNS로 인하여 혼외관계 위험성이 증가함에도 해당 SNS
를 운 하는 빅테크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에 매우 소
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게시물 등에서 불특정 이성을 상
대로 혼외관계 대상을 물색하는 노골적인 표현들이 다수 
발견되지만 개개인의 신고 등에 의존할 뿐 빅테크기업으
로서 해당 게시물들에 대한 스크리닝 시스템(screening 
system)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AI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성규범에 위배되는 이러한 게시물 
등에 대한 관리작업이 더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불륜 드라마 콘텐츠의 역기능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의식과 관련요인들의 특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2회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1차 
조사대상자들(N=402)과 2차 조사대상자들(N=604)은 
동일 설문조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패널들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중복적으로  응답한 패널들도 많지만, 
1차 조사집단과 2차 조사집단은 동일한 집단이 아니다. 
약 4년의 시차(1차 조사, 2015년; 2차 조사, 2019년)를 
두고 서울과 지방에 거주하는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불
륜 드라마 콘텐츠의 역기능에 대한 기혼 남녀의 문제의

식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
고 그들의 문제의식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특성은 어떠한 변화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연
구이다. 1차 조사 응답자들과 2차 조사 응답자들은 성비
(sex ratio), 연령, 학력, 경제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배
경에서 크게 이질성이 없어 두 집단 간의 비교분석이 비
교적 용이하 다. 1, 2차 조사에 그치지 않고, 추후 조사
(follow-up study)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차 조사가 
이어져서,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
의식과 관련요인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
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는 동
일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시차를 두고 변화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 
단위의 변화추이 까지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종단연
구까지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불륜 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한 기혼자
들의 문제의식과 관련요인들의 변화추이를 밝힘에 있어
서 조사대상자들인 기혼자들의 성별특성을  구분하지 않
고 분석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중에서 불륜 
드라마의 역기능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의식에 향을 
미치는 것은 ‘연령’ 뿐이었고, ‘성별’은 ‘학력’, ‘경제수
준’, ‘기독교유무’ 등과 함께 향을 미치지 않았다
(Table 4). 불륜 드라마 역기능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
의식에 성별특성이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본 연구결과는 기혼자들의 불륜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 수준에서 성별차이가 없다고 밝힌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고 있다[7]. 이러한 연구결과는 불륜 드라마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 수준에서 성별차이가 없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륜 드라마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
식에 향을 줄 수 있는 각 요인들의 특성에서 성별차이
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후속연구에서는 성
별 특성에 따른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후속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여 남성과 여성을 구별
하여 각각 분석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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